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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브론이 세운 
진기한 기록

‘무자유투’ 경기

르브론(사진)이 진기한 기록을 세웠다.

르브론은 지난 23일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2019-20 NBA(미국 프로 농구) 정규 시즌 원

정경기에서 30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 FG 

51.9%로 펄펄 날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르브론은 야투 27개를 던지면서 팀 공

격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자유투는 단 하나

도 없었다. ESPN에 따르면 르브론 커리어 역

사상 자유투 없이 가장 많은 야투를 시도한 

경기가 바로 멤피스전이었다고 한다.

경기 후 르브론은“나는 페인트존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내 팔을 보면 4~5번 상처가 

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심판 콜이 불리지 않았

다.”라고 아쉬워했다. 실제로 르브론은 올 시

즌 자유투 시도 평균 5.6개에 그치고 있다. 데

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블리처리포트’에 의하면 대니 그린은“르

브론은 적어도 경기당 8~10개의 자유투를 

던져야 한다. 그는 림에 돌진한다. 격렬한 플

레이를 펼친다. 또한 그는 플랍을 하지 않는

다.”라며“르브론은 다른 선수들보다 크고 

강하기 때문에 파울 콜을 제대로 받지 못하

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프랭크 보겔 감독도“아쉽다. 르브론은 경

기 내내 림에 돌진하고 있다. 골 밑을 계속 노

리는데, 자유투 시도가 없다는 건 답답한 일

이다.”라고 밝혔다.

고진영 ‘LPGA 투어 2019시즌 전관왕’
한국 선수 최초

고진영(24·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9시즌 전관왕에 올랐다.

25일‘경향신문’에 따르면 고진영은 이날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끝난 LPGA 투어 시

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공동 11위(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에 올랐다. 발목 부상 속에서도 이

날 버디 2개, 보기 1개로 한 타를 줄였다.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은 앞서 올해의 선수와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1위를 확정해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시

즌 최종전을 무난히 마치며 상금왕과 평균타수 1위에

게 주는 베어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다. 시즌 상금은 277

만3,894달러로 김세영(275만3,099달러)보다 2만795달

러 앞섰고, 평균타수(69.062타)는 김효주(24·69.408타)

를 0.346타 앞섰다.

고진영은 이로써 세계랭킹 1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올해의 선수, 상금왕, 평균타수 1위를 차지한 LPGA 

사상 4번째 선수가 됐다. 앞서 로레나 오초아(멕시

코·2007~2008년), 쩡야니(대만·2011년), 에리야 쭈타

누깐(태국·2018년)이 같은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LPGA 투어에 진출, 신인상을 받은 고진영은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 두 차례(ANA 인스퍼레이션, 에비

앙 챔피언십) 우승하고 지난 8월에는 114개 홀 연속 보

기 없는 플레이를 하는 등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고진영은 이날 경기를 마친 뒤“엄청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도“오늘 퍼팅이 말을 안 들어서 아쉬운 

라운드를 했던 것 같다. 조금 더 연습을 더 하라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 누구보다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면서 시즌을 보

냈다고 생각한다”고 올 시즌을 평가한 고진영은“아직

은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골프의 

완성도, 스윙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MLB ‘2군 축소’ 움직임에 정치인들 나서서 “반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의 마이너리

그 축소 움직임에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6일‘문화일보’에 따르면 하원 의원 104명은 최

근 롭 맨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에게“마이너리그 

팀을 없애는 건 지역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경고

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

원도 이에 가세했다. 샌더스 의원은 25일 SNS 등을 통해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공개

했다. 샌더스 의원은“지난해에만 4100만 명이 넘는 야

구팬들이 마이너리그 경기를 관람했다.”면서“MLB 구

장과 거리가 먼 중소 도시에 사는 야구팬들에게 미래의 

메이저리거들이 뛰는 모습을 볼 기회를 뺏는 것은 현명

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은“마이너리그 축소는 수천 개의 일자리

를 빼앗고 지역 경제를 파괴한다.”며 2군 축소 계획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MLB 사무국은 마이너리그 하위 레벨인 루키리그와 

단기 싱글A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안대로

라면 마이너리그 구단 160개 중 42개의 팀이 사라질 예

정이다. MLB 사무국은 또 현행 40라운드 이상으로 진

행되는 신인드래프트를 20라운드로 줄이고, 팀당 마이

너리그 선수를 150명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MLB 사무국이 들고 있는 마이너리그 축소의 이유는 

비용 절감이다. 최근 MLB에선 선수 몸값이 폭등했고 

이로 인해 구단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샌더스 

의원은“마이너리그 선수들은 한 달에 1,160달러를 받

는다.”면서“하지만 구단주 상위 20명의 재산 총액은 

500억 달러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